
기도 제목 

 

브엘셰바 재판 

심카 다비도브, 벨라 다비도브 부부 

 

최근 몇 년간, 이스라엘 땅에서 성도들로 이뤄진 예슈아의 몸은 자라가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회중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도들에 대한 부당하고, 심지어 

불법적인 핍박도 이스라엘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력 일간지가 

반메시아닉 단체 야드 레아힘에 대한 기사를 냈습니다. 그들을 필두로 하는 

반메시아닉 단체들은 메시아닉 유대인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순진한 유대인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려’ 이스라엘의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우리에 대한 어떠한 수단도 합법적인 것으로 봅니다. 개인적인 조롱이나 피해를 

입히는 포스터를 배포하는 것, 실업이나 심지어 살해에 대한 전화 협박까지 말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는 이제 

반메시아닉 단체들이 성도들을 상태로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아라드의 메시아닉들이 겪은 핍박, 아쉬돋의 프니나 파이 빵집에 대한 

공격, 아미엘 오르티즈에 대한 살인미수 등 말이죠. 많은 경우 경찰과 언론에서는 

이런 사건들을 모른 체 했습니다. 

  
2005 년 12 월 24 일, 브엘셰바 메시아닉 공동체에 대한 반메시아닉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스파르딤 최고 랍비와 야드 레아힘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제기자는 공동체 지도자 하워드 베이스였습니다. 올해 6 월 10 일과 21 일에 증언 

청취가 열렸습니다. 최종 판결일은 오늘 11 월 23 일에 시작됩니다. 

  
이 사건의 재판은 예슈아를 믿는 브엘셰바 및 이스라엘 전국의 성도들에게 합법적 

권리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나라의 근간인 현행법에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 말이죠. 

 

저희는 공동체 지도자들에게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예슈아의 영 안에서 

사랑으로 기도하자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모르니까”요. 

“반메시아닉” 유대교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길 기도합시다. 저희를 해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길 기도합시다 (롬 12:14).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우리 영의 대적을 맞서는 

것이며, 예슈아의 이름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놓으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이 재판에서 진리와 공의, 승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스라엘에서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반메시아닉 단체들의 기도(企圖)를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브엘셰바 

공동체를 변호하는 변호사 마빈 크레이머와 크보르크 날반디안, 그리고 이 사건을 

판결할 판사 이도 루진을 주님께 올려 주십시오.  

 

 

간증: 

 



하늘의 개입: 창조적 기적 

탈 루빈 

 

10 년 전 러시아에서, 루다와 아들 아서는 시베리아에서 이르쿠치까지 3 일 간의 

기차 여행을 했습니다. 이 여정 중, 아서는 고열로 고통 받아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루다는 예슈아를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부르짖기로 결단합니다. 기도 중에 기차 옆으로 구급차가 

나타났고, 기차는 멈춰 서게 됐습니다. 의사들이 기차에 들어 서면서 외쳤습니다. 

“아픈 아이가 어디 있나요?” 아무도 대답이 없길래 루다가 외쳤습니다. “여기요!” 

의사들은 아서에게 주사를 맞히고 기차를 떠났습니다. 다시 기차는 가던 길을 가게 

됐고, 아서는 힘을 얻고 회복되었습니다. 한 승무원이 어떻게 구급차를 부를 수 

있었는지 루다에게 물어왔습니다. 루다는 그런 적이 없다고 대답했지요! 그러자 

승무원은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자신 뒤에 서서 루다와 아서가 타고 있던 칸의 한 

소년을 위해 즉시 기차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루다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2 살이었을 때 아서는 신장이 하나뿐이고, 그것도 심히 망가지고 뭉그러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신장은 위축의 위험에 있었을 뿐 아니라, 다발성낭포신이 

생기기까지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인 16 세 때 그는 모친과 함께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이번 여행의 목적은 낭종이 가득해 고칠 수 없이 망가져버린 신장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도착하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했고 

예루살렘 동편의 도시 마알레 아두밈에 짐을 풀었습니다. 루다는 지역 공동체 리더인 

아브라함 벤호드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저는 모두 하나님께서 아서에게 새 신장을 주시기를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서 새 신장을 지으시고 망가진 

신장도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시길 구했습니다.  

 

세례를 받는 금요일, 루다는 아서에게 기차에서 주신 초자연적 치유를 간증했습니다. 

세례와 기도의 시간이 있은 후,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서에게 완전히 새로운 

신장이 생기는 기적을 보이시고자 하는 뜻을 감지했습니다. 마알레 아두밈 공동체가 

모이는 토요일, 저희는 다시 한번 그를 위해 기도하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음날인 

일요일, 아서는 에인 케렘 병원에서 다시 검진을 받았습니다. 처음 실시한 CT 촬영을 

통해 아서의 한쪽 신장이 매우 손상돼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CT 촬영을 

하고 나서, 의사는 이 망가진 신장을 수술을 통해 제거해야 하지만, 완벽하게 

기능하고 있는 나머지 신장으로 문제 없이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진정 아서에게 새 신장을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손상된 신장을 “제거”하는 수술은 8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일전에 “복구 불능으로 망가졌다”고 한 신장이 정상 크기로 복구되어 있어서 치료할 

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최종 상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신장이 둘이 된 거죠! 

기도의 응답이요 창조의 기적이었습니다!  

 

아서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의학계에 보고되었습니다.  


